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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
2022. 11. 10.(목) 18:00
< 11. 11.(금) 조간 >

배포 일시 2022. 11. 10.(목)

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 장 김영윤 (044-203-5720)

중동아프리카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진 (044-203-5727)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

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

- 「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 협력분과 확대 및 활성화 -

- 농수산업, 문화산업, 첨단산업, 스마트시티 등 협력분야 확대 -

□ ‘22.11.10.(목),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

알팔레(Khalid Al-Falih)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, 양국 간 

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양국 장관은 그간 「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가 사우디 내 산업  

다각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공감하였다.

 ㅇ 특히, 사우디 내 조선산업 기반 마련*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성과가  

도출되었고, 역량 강화,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

되었으며,

    *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내 67억불 규모의 조선소, 선박엔진 조립공장, 주·단조 

공장 등 합작 투자 

 ㅇ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(PIF)를 통한 국내 게임 및 배터리 기업에 

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

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.

□ 또한,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

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기존 협력 플랫폼인 「한- 

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인식을 같이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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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․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

분과로 분리하고,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하여 총 7개로 확대하는 

한편, 기존 역량강화 분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

체제 개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, 

    * (5대 분야) ➀제조·에너지 ➁디지털·스마트인프라 ➂역량 강화 ➃보건·생명과학 ➄중소

기업·투자 → (7대 분야) ➀산업, ➁에너지, ➂농수산, ➃디지털·스마트인프라, ➄역량 

강화·문화, ⑥보건·생명과학, ⑦중소기업·투자 

 ㅇ 농수산업(할랄푸드), 문화산업(게임, 엔터테인먼트), 첨단산업(바이오, 수소), 

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로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지속 

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또한, 양측은 ｢비전 2030 위원회｣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제안한 자동차, 

바이오, 스마트시티, 게임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

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였다.

 ㅇ 아울러, 이 장관은 우리의 제1위 원유도입국*이자 중동 제1위 교역  

대상국**인 사우디가 최근 네옴(NEOM) 시티,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

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, 향후 스마트시티, 

수소,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

    * ‘21년 기준,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 도입국 (2.9억B, 비중 29.3%)

   ** 교역액(백만불) : (‘71)59 → (‘18)30,287 → (‘19)25,538 → (‘20)19,282 → (‘21)27,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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